
제 40 호 시험 점수 주는 방법

시험지를 채점할 때 흔히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. (1) 틀린 곳에다 X 표를 찍 긋고 ?2, ?5 

점 등을 표시하고, 합산된 점수를 만점에서 빼서 최종 점수를 계산하는 방법, (2) 맞은 곳에

다 +2, +5 점 등을 표시하고, 합산된 점수가 최종 점수가 되는 방법입니다. 

어떤 방법을 쓰던지 최종 점수는 같으니 그게 그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조삼모사라

는 말이 있듯이 두 방법은 심리적 차원에서 다르게 작용합니다. 마이너스 점수로 ‘까 내려

가는’ 첫번째 방법은 비판적이고 ‘벌’의 개념이 지배합니다. 모자라거나 틀린 점에 초점

이 맞추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은 야단 맞은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. 이런 경우 학생들이 시험

지를 되돌려 받고 점수를 볼 때 순간적으로 느끼는 감정은 반항이고, 곧 불쾌와 분노로 이

어집니다. "@#*&%! 왜 5점씩이나 감점이야! 내가 뭘 잘 못 했다고…” 학생들 눈에는 틀린 

점만을 낱낱이 꼬집어 내는 교수님이 너무 깐깐하게 보이거나 쩨쩨하게 느껴지기도 할 것입

니다. 사실 마이너스 점수로 채점할 때에 교수님은 시험 답안지 어디가 틀렸는가에 주력하

게 됩니다. 

그 반면, 플러스 점수로 ‘쌓아 올라가는’ 두번째 방법은 건설적이며 ‘상’의 개념이 포

함되어 있습니다. 잘 된 점이 강조되고, 옳음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. 10점 만점에 10점을 

맞은 학생은 흐믓함을 느낄 것이며, 5점 맞은 학생은 순간적으로 실망스러울 것이지만 불쾌

한 감정으로 치닫지는 않습니다. "왜 5점 밖에 안 줬을까?"하고 살펴보는 데 시간이 걸리기 

때문입니다. 그리고 교수님들은 학생이 무엇을 잘 했는가를 찾아내려고 합니다. 이럴 경우, 

비록 학생이 세세한 점에서 약간 틀렸더라도 기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좀 

더 후한 점수를 주게 되리라 생각됩니다.

 

이런 말이 있습니다. "야단 맞고 크는 어린이는 소심해지고, 칭찬 받고 크는 어린이는 자신

감이 큰다." 다 큰 대학생들 한테도 다분히 적용되는 말이라 생각됩니다. 시험은 잘, 잘못을 

가려내고 학생들에게 정확한 피드백을 줘야 하겠습니다. 그러나 같은 말이라도 웃으면서 하

는 것과 찡그리고 하는 것과는 차이가 큽니다. 

 

플러스 점수나 마이너스 점수나 채점하기에 걸리는 시간은 똑 같고 학생들에게 도움되기는 

매 한가지 입니다. 그래서 이 차이를 그리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. 그러니, 같은 

값이면 다홍치마라는 말이 있듯이 이왕이면 플러스 점수로 표시하는 방법을 써보시면 어떨

까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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